
‘여제의 귀환.’ 박인비(가운데)가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·278타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동
료들로부터 샴페인 세리모니를 받고 있다. 약 2년 만의 우승으로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통산 20승에 입맞춤했다. 사진 출처 ｜ 골프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타그램

마침내 ‘골프 여제’가 되돌
아왔다. 2018년 3월 뱅크 오
프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이
후 5번의 준우승만 기록했던

박인비(32·KB금융그룹)가 미국여자프로골프(LP
GA) 투어 개인통산 20승(메이저대회 7승 포함)째
를 달성했다.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리조트 토너
먼트 오브 챔피언스 준우승에 이어 시즌 4경기 만
이다. 현재 세계랭킹 17위 박인비가 올림픽 2연패
를 위해서는 세계랭킹 15위와 우리 선수들 가운데
세계랭킹 상위 4명 안에 들어야 한다.

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
레이드 골프클럽(파73·6633야드)에서 벌어진 ISP
S 한다 호주 여자오픈(총상금 130만 달러·약 15억
4000만 원) 최종 4라운드에서 박인비는 3개의 버
디와 4개의 보기로 1타를 잃고 74타를 기록, 최종
합계 14언더파·27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. 우승상
금은 19만5000달러(약 2억3000만 원)다. 2위 에이
미 올슨(미국)과는 3타 차.

이번 우승으로 박인비는 박세리(43·25승)에 이
어 두 번째로 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를 밟은
한국 선수가 됐다. LPGA 투어 역사상으로 범위를
넓혀도 28번째 20승의 주인공이다.

시속 14∼21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오후가 될
수록 그린이 딱딱해져 많은 선수들이 쉽게 타수를
줄이지 못한 가운데 박인비는 안정된 경기운영으
로 선두자리를 지켜냈다. 15언더파 단독선두로 최
종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1번 홀에서 어프로치
샷이 짧아 보기를 기록했다. 출발은 불안했지만
3번 홀 버디로 만회한 박인비는 4번 홀에서 5m가

넘는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16언더파를 만들었다.
통산 20승의 첫 번째 모멘텀이었다.

“지난해 퍼트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아 몇 차례
우승을 놓쳤다. 올해 가장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
퍼트”라던 박인비의 바람은 이번 대회에서 이뤄졌
다. 6, 8번 홀 모두 2온에 실패하고도 1퍼트로 마무
리하며 파 세이브를 했다. 2번째 계기였다. 박인비
는 파5 9번 홀에서 4온 2퍼트를 하며 15언더파로
되돌아갔다. 후반 9개 홀을 남겨두고 5타차로 앞서
가던 박인비는 파4 14번 홀과 파3 16번 홀 보기로
13언더파가 됐지만 추격자 올슨이 11언더파로 경
기를 마쳐 여유는 있었다. 12언더파의 류위(중국)
도 마지막 3개 홀에서 보기를 하며 주저앉았다. 박
인비는 파5 17번 홀에서 2온 2퍼트를 하며 사실상
우승을 확정했다.

아쉬운 것은 12언더파 단독 2위로 박인비와 함
께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했던 조아연(19·볼빅)이
었다. 단독 선두로 출발했다가 최종라운드에 무너
졌던 지난주 ISPS 한다 빅 오픈의 실수를 반복했
다. 3번 홀 버디로 출발했지만 4번 홀에서 티샷이
소나무 뿌리 부근으로 간 게 불운했다. 결국 조아
연은 6개의 보기와 2개의 버디로 4타를 잃으며 8언
더파 공동 6위에 그쳤다. ▶ 관련기사 2면

김종건 기자 marco@donga.com

고비마다 절묘한 퍼트·안정된 경기력
박세리 이어 한국선수론 두번째 20승
세계랭킹 15위진입전망도쿄행기대

박인비가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통산 20승
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.

사진 출처 ｜ 골프 오스트레일리아 트위터

LPGA 20승…이젠올림픽이다!
박인비,호주여자오픈우승…지긋지긋한아홉수끊었다

‘기생충’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관왕에 빛나
는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돌아왔다.

봉준호 감독은 16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
터미널을 통해 미국 LA에서 귀국했다. 150여 취재진
의 카메라 플래시와 공항 이용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
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“매우 감사하고 지금 코로
나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께 제가
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”며 인사했다. 이어 “이제 조용
히 원래 본업인 창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좋은 마음
이다”고 덧붙였다.

봉준호감독은지난해 10월 ‘기생충’의북미개봉이후
LA에머물러왔다.현지에서영화를알리는 ‘오스카캠페
인’ 강행군을 벌였고, 10일 제92회 아카데미상 4관왕에
오른뒤에도관련일정을소화해왔다.주연송강호,제작
자곽신애바른손E&A대표등은12일귀국했다.

봉 감독은 이들 아카데미 시상식에 함께 참석한 ‘기
생충’의 주역들과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
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소
감과 그에 얽힌 뒷이야기를 밝힌다. 이후 20일 문재인
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는다. ‘기생충’에 높은
관심을 보인 문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
쏠린다. 26일에는 ‘기생충’의 흑백판을 공개한다. 봉
감독이 홍경표 촬영감독과 한 장면씩 손수 작업한, 일
종의 번외편이다.

한편 16일 현재 ‘기생충’의 전 세계 매출액이 1억
7042만 달러(박스오피스모조 집계)를 기록, 2000억 원
을 돌파했다. 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봉준호귀국…19일기자회견등한국일정빼곡

영화 ‘기생충’으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봉
준호 감독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서 카메라를
향해포즈를취하고있다. 인천국제공항｜김민성기자marineboy@donga.com

꺎진짜박수를받을사람은
코로나극복한우리국민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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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연예계 프로포폴 스캔들…불법투약 연루 유명 배우는 누구? ▶ 2면

<개인통산>


